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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 활동공간

학교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

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(페인트 등)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 리하여야 하며, 어린이 활동공

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.1퍼센

트 이하, 납은 질량분율로 0.06퍼 센트 이하,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

「다중이용시설 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하

여야 한다.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, 

카드뮴, 6가크롬,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, 기생충란이 검출

되지 않아야 한다.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해당 

표면재료 함유된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.1퍼센트 이하, 해당 표

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75 ㎎/㎏ 이하이어야 한다.

 

- 학교생활 속 유해물질

2011년 발암물질 국민행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은 문구, 완구 및 장신구, 합성피

혁, PVC 재질의 필통, 수첩, 금속재질의 반지에서 주로 발 견됐다.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

프탈레이트는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 으로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빨게 될 경우 프

탈레이트 물질들이 입 안으로 방출 되며 간·신장 및 고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남아의 비

정상적인 생식기 발달, 조산, 그리고 성조숙증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수

은온도계, 치약,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에서 발견되는 트리클로산, 통조림 등 식품 에

서 발생하는 비스페놀A 등도 학교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물질 이다.

학교생활 속 유해한 제품인 합성피혁, 인조가죽으로 만든 학용품에는 납 과 프탈레이트 같

은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 필통은 되도록 천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

한다. 지우개에는 환경호르몬 성분인 프탈레이 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우개 등 학용품이

나 장난감을 씹는 버릇이 있는 어린 이들은 지우개를 부드럽게 만드는 환경호르몬 성분인 

프탈레이트가 없는 지우 개를 사주는 것이 좋다.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금속 반지나 장

난감 등에는 납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액세서리도 주의해야 

한다. 전자파가 발생하는 휴대폰,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향 균제품 등도 

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자제하는 것이 좋다.

 



- 환경보건 교육

소등하기, 분리배출 생활화하기, 냉장고 문 자주 여닫지 않기 등의 교육 을 한다. 어린이들

에게 각종 폐기물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 지를 알려주어 스스로 환경오

염의 심각성과 일회용품 과다 사용의 파괴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. 음식물 쓰레기는 

땅에 묻혀 썩으며 대표적인 온실가 스인 ‘메탄가스’를 배출하는데, 어린이들이 적당량의 음

식만 덜어서 먹고 잔반 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지도한다. 에듀넷 등의 교육 콘텐츠를 적극

적으로 활 용하면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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